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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디스플레이 기술 검증에 반도체 전문가?”

(9.25, 전자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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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통상자원부가 LG디스플레이 중국공장 증설 관련 수출 승인

여부를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

ㅇ 장관은 기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

낮다는 이유로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 구성을 지시

ㅇ 정부는 소위원회 위원장에 박재근 한양대 교수를 선임

□ 원자력 발전현황 정책 토론 현장에도 박재근 교수를 전문가로 초청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해당건 검토를 위해 개최한 ‘산업기술보호 전기전자 전문위원회’는 이차

전지 등 전기전자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계로 인해,

ㅇ 기술유출가능성, 경제적 영향,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

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별도의 소규모 전문가 그룹을 구성

ㅇ 위원장은 소규모 그룹 회의 시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출하였으며,
정부가 위원장을 선임한 사실은 없음

□ 또한, 원자력 발전현황 정책 토론 현장에는 박재근 교수를 초청한 바 없음

 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안세진 과장 (044-203-4270)
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부품과 이민호 사무관 (044-203-42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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